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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

피부는 인체의 최외각층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자외선에 노

출이 쉽고 항상 산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종의

생성 위험이 높으며, 이로 인해 피부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.

따라서 피부노화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항산화제의 공

급이 필요하다. 그러나 피부의 최각층에는 표피층이 존재하

며 이의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층으로 알려진 피부장벽이 존

재한다. 이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 및 신체를 보호하는

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활성 성분의 피부흡수에 있어 장

애요인으로 작용한다. 따라서 피부노화의 지연 및 방지를 위

한 효율적인 방안으로써 항산화제를 효과적으로 피부에 침

투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[7].

에멀젼이란 미세한 액체 방울이 연속상인 액체 매질에 부

산되어 있는 계를 뜻한다. 에멀젼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

기 때문에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에 관심이 증가되

고 있다[26]. 나노에멀젼은 일반적으로 입자가 100~500 nm

의 크기를 갖는 에멀젼의 한 종류로 miniemulsions [18],

ultrafine emulsions, emulsoids [4], submicron emulsions [28]

으로 불리기도 한다. 나노에멀젼은 일반적인 에멀젼과 달리

입자들 사이의 응집 현상이나 합일현상이 없기 때문에 낮은

점도 조건에서도 장기간 안정하다[5, 24]. 또한 나노에멀젼은

입자 크기의 특성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보이며 일반 에

멀젼에 비해 활성성분의 높은 경피 흡수를 나타내어 화장품

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[1, 2, 13, 16, 20, 21]. 

나노에멀젼은 비 평형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

형성되지 않는다. 따라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며, 제조법은

저에너지법(low-energy methods)과 고에너지법(highener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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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thods)로 나눌 수 있다[20]. 저에너지법은 상전이를 이용

하는 방법으로 구성성분은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온도를 변

화시키는 phase inversion temperature (PIT)법과[17] 온도

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구성성분을 변화시키는 emulsion

inversion point (EIP)법이 있다[19]. 고에너지법은 high-

shear stirring, high-pressure homogenizers와 ultrasound

generator 등을 사용한다[22]. 이 방법은 nm~µm의 다양한

크기의 에멀젼을 얻을 수 있고 단시간에 효과적인 에너지를

가함으로써 나노에멀젼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

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. 

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에틸

아세테이트 분획의 우수한 항산화능 및 세포보호 효과를 확

인하였다[8].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

획은 Fe3+-EDTA/H2O2 계에서 생성된 각종 활성산소 (O2
·
−,

OH, H2O2)을 매우 효과적으로 소거하였다. 또한 피부노화

를 유발하는 활성산소종인 H2O2 및 1O2으로 유도된 HaCaT

세포의 손상과 1O2으로 유도된 사람 적혈구 세포의 용혈현

상에 대해 우수한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. 따라서 본

논문에서는 피부노화의 예방을 위한 천연 항산화제로써 담

쟁이덩굴(Parthenocissus tricuspidata (sieb.et Zucc.) Planch.)

의 줄기 추출물을 선택하고 이를 담지한 나노에멀젼을 제조

하였다. 

피부는 인체의 최외각층에 존재하며 외부로부터 인체를 보

호하는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. 그러나 다양한 피부 상재균에

의해 많은 피부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[6]. 피부 상재균으

로는 대표적으로 Escherichia coli, Staphylococcus aureus,

Propionibacterium acnes 및 Pityrosporum ovale 등이 있다. P.

acnes는 호기성 피부상재균으로서 염증의 일차적인 원인은

아니지만, 피지를 분해하고 유리 지방산을 형성하여 염증을

진전시키며 염증 발생 부위를 확장시켜 여드름이 악화되는

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[15, 27, 11]. P. ovale은

두피에 존재하는 정상균총의 한 종류로 환경적, 생리적 요인

에 의해 과다 증식하면 지방산과 과산화지질이 생성되며 이

것이 두피를 자극하고 표피세포를 증가시켜 비듬, 지루성 피

부염 등의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. S. aureus는 식중독 유발

균이며 그람양성의 통성혐기성 세균으로 사람의 피부와 비

강 표면에 일반적으로 존재한다. 또한 급성 습진 병변이 있

는 환자의 100%, 만성 병변이 있는 환자의 90%에서 발견되

었으며,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65%는 병변이 없는 정상 피

부부위에서도 S. aureus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

[10, 23]. 이 외에도 잘 알려진 피부 상재균으로 그람 양성세

균인 B. subtilis 등이 있으며, 그람 음성 세균으로는 E. coli,

Pseudomonas aeruginosa가 있다. 이와 같은 피부상재균 및

기타 세균에 의한 피부질환의 유발을 막고, 피부를 보호하기

위하여 화장품에 이용되는 항균제는 필수적이다. 그러나 기

존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물질들은 피부 자극 및 안정성에 대

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인체에 자극이 적은 천연 항균제

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[9, 15]. 

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 및 세포보호 효과를 갖

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효과

적으로 피부로 흡수시키기 위하여 이를 함유한 나노에멀젼

을 제조하고 이의 물리적 특성 및 피부흡수능을 평가하였다.

또한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천연 항균제로서의 응용가

능성을 평가하고자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조사하

였다.

재료 및 방법

기기 및 시약

피부 투과 실험에 9 mm Franz diffusion cell (receptor

volume 5 ml)과 V6A Stirrer 모델(Permegear Inc., USA)

을 사용하였다.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정량 분석에 사용

한 UV-visible spectrophotometer (Varian, Australia)는

Cary 50 모델을 사용하였고 에멀젼의 나노화를 위한

micofluidizer는 microfluidizer (Microfluidics, USA)는

Microfluidizer Processor M110EH-30을 사용하였다. 

나노에멀젼은 스테아르산(stearic acid, SA, USA), 세틸알

코올(cetyl alcohol, CA, USA), 미네랄 오일(mineral oil,

MO, USA), 카프릴릭/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(caprylic/

capric triglyceride, CCT)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(Sigma,

USA),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(HCO-60)

또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(Nikkol, Japan). 실험에서 사용

된 물은 Millipore Q (Millipore Co., USA)를 이용한 3차 증

류수(DW)를 사용하였다. 에탄올(EtOH), 헥산, 에틸아세테

이트(EtOAc) 등 각종 용매는 시판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. 본

실험에 사용한 담쟁이덩굴은 2011년 10월 경 강원도 홍천군

서석면 생곡리에서 채취하여 양건 후 세절하여 사용하였다. 

담쟁이덩굴 줄기의 분획 및 추출

건조된 담쟁이덩굴 줄기 100 g을 잘게 자른 후 50% 에탄

올 1 L를 이용하여 일주일 동안 침적시킨 후 여과하였다. 이

여액을 감압 건조하여 파우더를 얻고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

다. 또한 50% 에탄올 추출물은 감압 농축한 후 물과 헥산을

이용하여 비극성 성분을 제거하고 이후 에틸아세테이트 분

획을 감압농축하여 파우더를 얻었다.

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을 함유한 나노에멀젼 제조

0.1 (w/w) %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

획을 함유한 나노에멀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

다. 오일상, 에탄올상 그리고 수상의 구성 성분과 조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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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에 나타내었다. 오일상은 stearic acid, cetyl alcohol,

caprylic capric triglyceride, mineral oil, polyoxyethylene

hydrogenated castor oil (HCO-60)로 구성되며 이들을 비이

커에 넣은 후 75oC에서 균일하게 용해시킨다. 에탄올상인 담

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과 에탄올은

비이커에 넣고 완전히 용해시킨다. 에탄올 상을 75oC로 유

지한 후 이를 오일상에 넣고 빠르게 섞어서 분산상을 제조

한다. 분산상을 연속상인 증류수 에 넣고 균질기(X1030D,

Germany)을 이용하여 3000 rpm으로 3 min 동안 교반하였

다. 제조한 O/W 에멀젼을 60oC까지 냉각한 후 고압유화 장치

인 microfluidizer를 이용하여 나노화하였다. Microfluidizer의

reservoir에 에멀젼 250 ml을 넣은 후 700 bar의 압력 조건

과 5 cycle의 순환 조건으로 0.1%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

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함유 나노에멀젼을 제조하였다. 제

조된 나노에멀젼은 23 ± 1oC에서 보관하였다.

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을 함유한 나노에멀젼의 물리적 성질

나노에멀젼의 입자 크기 및 입도 분포: 나노에멀젼의

입자 크기 및 입도 분포는 빛의 산란을 이용하여 입자 크기

를 분석하는 Otsuka ELS-Z series (Otsuka Eletronics,

Japan)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 시료는 전처리 과정 없이 에

멀젼 원상태로 측정하였다. 측정 산란각은 165o이며 Ar 레

이져를 광원으로 사용하였다. 평균 입자 및 입도 분포는 70

번씩 2회 측정한 후 누적분석법과 Contin법으로 해석하여

나타내었다. 

나노에멀젼의 포집효율 측정: 0.1% 담쟁이덩굴 줄기 추

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함유한 나노에멀젼의 포집

효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. 에탄올에 용해한 담쟁이덩

굴 줄기 추출물은 280 nm에서 최대 흡수를 나타낸다. 담쟁

이덩굴 줄기 추출물 함유 나노에멀젼 1 g을 취하여 에탄올

로 추출하여 여과하고 그 여액의 흡광도를 280 nm에서 UV-

visible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한 후 동일 농도의 담쟁이

덩굴 줄기 추출물을 녹인 에탄올 용액과 비교하였다. 

Franz Diffusion Cell을 이용한 나노에멀젼의 경표피 투

과 실험

Franz diffusion cell을 이용하여 피부 투과 실험을 진행하

였다. 피부 투과 실험에 사용한 쥐의 피부는 경추탈골로 치

사시킨 ICR outbred albino mice (8주령, 암컷)의 등에서 적

출하여 사용하였다. 적출한 피부는 피하지방과 조직을 제거

한 후 사용하였다. Receptor chamber에 receptor phase

(HCO-60:Ethanol:PBS=2:20:78 (w/w/w %)) 5 ml를 채운

후 각질층이 위로 향하도록 donor와 receptor phase 사이에

피부를 고정시켰다.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항온수조를 이용

해 온도를 37 ± 1oC로 유지하였다. 각 시료 0.2 ml를 donor

를 통하여 피부 표면에 가한 후 시간에 따라 매 회 0.5 ml의

receptor phase를 sampling port를 통하여 채취하였다. 채취

직후 동량의 receptor phase를 receptor chamber에 보충하

였다. 채취한 시료 속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양은 최대

흡수 파장(280 nm)에서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.

24 h 후 각질층과 피부에 남아있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

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쥐의 피부를 PBS로 3회에 걸쳐 세

척하였다. 세척 후 receptor phase와 닿지 않은 부분을 잘라

내고 남은 부분에 대해 tape stripping 법을 이용해 각질층

에 남아있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양을 따로 측정하였

다. 각질층에 남아있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양을 측정

하기 위해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부의 각질층 부분을 3회 벗

겨내었으며 이렇게 얻어진 테이프에 10 ml의 에탄올을 넣고

1 h 동안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

물을 추출하였다. 그 후 회전 증발기를 이용하여 에탄올을

증발시키고 추출된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을 0.5 ml의

receptor phase에 녹여내었다. Tape stripping법을 거친 후

각질층이 제거 된 피부는 수술용 가위를 이용해 세절하였고

세절한 피부의 처리는 Tape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. 이렇게

얻어진 시료 속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양은 흡광도를 이

용하여 측정하였다.

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항균활성 측정

사용균주: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피부상재균으로서 여

드름의 원인균인 P. acnes ATCC6919와 비듬균인 P. ovale

ATCC12078, 호기성 Gram (+) 균주인 S. aureus ATCC6538,

B. subtilis ATCC19659, 호기성 Gram (−) 균주인 E. coli

ATCC23736를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(KCCM)에서 분양받아

사용하였다.

배지 및 배양조건: P. acnes의 배양 배지는 Reinforced

clostridial (RC) 배지(Merck, Germany)를 사용하였으며 P.

acnes는 4o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 72시간 전에 활성화 시켰

으며, 균을 배양 배지에 접종한 후 anaerobic jar에서

Gaspack system (Merck Anaerocult® Gaspack system,

Germany)을 사용하여 밀봉하여 37oC에서 72시간 동안 혐

기성 배양하였다. 호기성 Gram (+) 균주인 S. aureus, B.

subtilis와 Gram (−) 균주인 E. coli는 Mueller-Hinton 배지

(Merck, Germany)를 사용하였으며 균을 접종한 후 37oC

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. 또한 비듬균인 P. ovale

는 Pityrosporum 배지(Malt extract agar 6%, ox-bile 2%,

tween 40 1%, glycerol mono-oleate 0.25%)를 사용하였으며

균을 접종한 뒤 30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사용하였다.

Disc Diffusion Assay에 의한 항균활성 측정: 각 추출

물의 항균활성은 각 균주를 대상으로 disc diffusion assay로

측정하였다. 배양된 균주는 1 × 107 CFU/ml으로 조절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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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실험에 사용하였다. 평판배지에 배양된 각 균주를 멸균

면봉을 이용하여 100 L씩 도말하여 준비하였고, 시료를 disc

당 0.5, 2.5 mg이 되도록 paper disc (diamerter 8 mm,

Roshi kaisha. Ltd., Tokyo, Japan)에 천천히 흡수시킨 뒤,

건조과정을 거쳐 용매를 휘발시켰다. 각각의 시료가 흡수된

paper disc를 도말한 평판배지 위에 밀착시킨 상태로 배양

한 후 disc 주변에 생성된 저해환(clear zone, mm)을 측정하

여 항균활성을 비교하였다.

통계처리 

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고 통계분석은 5% 유의수준에

서 Student's t-test를 행하였다.

결과 및 고찰

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 함유 나노에멀젼의 물리적 특성

고압유화 장치인 microfluidizer는 분산이나 리포좀 및 나

노에멀젼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장비이다. 이는 에멀젼이나

콜로이드 용액에 높은 압력을 가한 후 interaction chamber

(IXC)를 통과시켜 입자의 크기를 일정하게 분쇄하는 방식으

로 입자를 나노화하는 특징이 있다[3]. Microfluidizer로 제

조된 나노입자는 높은 압력에 의한 전단력의 증가로 입자크

기가 작아지며, 통과횟수에 따라 입자 크기의 평균 직경은

일정한 크기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[12]. 

0.1%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

함유한 O/W 에멀젼을 Table 1의 처방으로 균질기를 이용하

여 제조하였다. 제조된 에멀젼을 고압유화 장치인 microfluidizer

를 5회 반복 통과시켜서 나노에멀젼을 제조하였다. 0.1% 담

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함유한 에

멀젼과 나노에멀젼의 제조 직 후 입자 크기와 포집효율을

Table 2에 나타냈다. 제조 직후 일반 에멀젼은 다분산 형태

로 불균일한 입도분포를 나타내었으나, 나노에멀젼은 302

nm로 단분산 형태의 일정한 입도분포를 보여 주었다(Table

3, 0 week). 흡광도법으로 측정한 추출물의 포집 효율은 일

반 에멀젼과 나노에멀젼 모두 86% 이상으로 나타났다. 

앞서 제조한 일반 O/W 에멀젼과 나노에멀젼 제형의 안정

성을 2주간 비교하였다(Table 3). 일반 에멀젼은 제조 직 후

및 2주 동안 다분산의 불균일한 입도 분포를 나타낸 반면,

나노에멀젼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 크기가 다소 증가하였

으나 측정 기간 동안 단분산 형태의 균일한 입도 분포를 나

타내었다. 이러한 결과는 같은 일정한 기간에서 일반 에멀젼

에서 볼 수 있는 침전이나 크리밍과 같은 에멀젼의 분리 현

Table 1. Composition of P. tricuspidata stem extracts contain-

ing formulation for emulsion and/or Nano-emulsion.

Component w/w %

Oil phase

Stearic acid (SA)

Cetyl alcohol (CA)

Caprylic/capric triglyceride (CCT)

Mineral oil (MO)

HCO- 60

1.5

1.0

2.0

5.0

3.0

Ethanol phase
Ethanol (EtOH)

PT ethyl acetate fraction (PT)

1.0

0.1

Water phase Distilled water (DW) Up to 100

Table 2. Droplet size and loading efficiency of emulsion and

nano-emulsion containing P. tricuspidata stem extracts.

Emulsion Nano-emulsion

Droplet size (nm) - 302.0 ± 160.3 nm

Loading efficiency (%) 86.90 ± 1.40% 86.43 ± 2.3%

Table 3. Size distribution of emulsion and nano-emulsion containing P. tricuspidata stem extracts during 2 weeks.

Time(week) 0 week 1 week 2 weeks

Microfluidizer 

0 cycle

(Emulsion)
146.5 ± 25.1 nm

686.6 ± 180.0 nm

9547.7 ± 1843.5 nm

156.5 ± 25.8 nm

692.6 ± 185.0 nm

9677.7 ± 1843.5 nm

821.1 ± 665.4 nm

8940.6 ± 3955.3 nm

Microfluidizer 

5 cycle

(Nano-emulsion)

302.0 ± 160.3 nm 320.0 ± 153.4 nm 301.4 ± 188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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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이 나노 에멀젼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입자 크기가 일정

한 안정한 단분산 형태의 나노에멀젼을 유지함을 나타낸다. 

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 함유 나노에멀젼의 경표피 투과능

Franz diffusion cell을 이용하여,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

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함유한 나노에멀젼의 피부 투과

능력을 평가하였다. 대조군으로는 우수한 보습 효과를 갖으

며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피부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

1,3-butylene glycol을 사용하였다. 피부 일정 면적에 대한 시

간별 담쟁이덩굴 줄기추출물의 투과량을 Fig. 1에 나타내었

다. 나노에멀젼과 1,3-butylene glycol 모두 시간 의존적으로

함유한 추출물의 피부 투과량이 증가하였다. 24 h 후 담쟁

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누적 투과량(Transdermal)은 1,3-

butylene glycol 용액의 경우 63.08 µg이었고, 나노에멀젼은

81.86 µg으로 나타났다. 이를 초기 적하량 314.37 µg에 대하

여 환산하면 20.1% 및 26.0%로 나노에멀젼이 대조군에 비

해 높은 피부 투과능을 보였다.

Fig. 2(a)는 24 h 후, 각질층에 존재하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

출물(Tape), 표피에서 각질층을 제외한 표피와 진피에 존재하

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(Skin), 그리고 피부를 통과하여

receptor phase에 존재하는 담쟁이덩굴 추출물(Transdermal)

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며 Fig. 2(b)는 각 피부 부위에 존재하

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 함량을 비율을 초기 적하량에 대

비하여 나타낸 것이다. 각질층에 존재하는 담쟁이덩굴 줄기

추출물의 함량(Tape)은 1,3-butylene glycol 용액의 경우는

12.56 µg였고, 나노 에멀젼이 24.64 µg로 초기 적하량 대비

각각 4.00% 및 7.84%로 나타났다. 각질층을 제외한 피부에

존재하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함량(Skin)은, 1,3-

butylene glycol과 나노에멀젼에서 각각 26.82 µg, 27.03 µg으

로 초기 적하량에 대한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침투율로

환산할 경우 각각 8.53% 및 8.60%로 나타났다. 피부에 침투

된 담쟁이 덩굴 줄기 추출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의 총 함

량은 1,3-butylene glycol에서 102.46 µg, 나노에멀젼에서

Fig. 1. In vitro skin permeation profiles of 1,3-butylene glycol

solution and nano-emulsion containing P. tricuspidata stem

extract through ICR albino mouse skin.

Fig. 2. Proportions of permeated amount of 1,3-butylene glycol solution and nano-emulsion containing P. tricuspidata stem

extract through ICR albino mouse skin after 24 h incubation (Tape: stratum corneum, Skin : epidermis without stratum corneum

plus dermis, Transdermal : receptor chamber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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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.54 µg으로 측정되었다. 따라서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

의 초기 적하량 대비 총 피부투과율 1,3-butylene glycol이

32.59%, 나노에멀젼이 42.47%로 나노에멀젼이 약 1.30배 더

우수한 피부투과율을 나타냈다. 

나노에멀젼의 종류와 에멀젼의 크기에 따라 피부흡수능이

변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microfluidizer를 이용한 고

에너지법으로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을 함유한 나노에멀젼

을 제조하여 그 특성과 피부흡수능을 보고자 하였으며 약 300

nm의 단분산 형태의 에멀젼 입자 사이즈는 다른 연구를 통

해서도 일반 에멀젼에 비하여 피부흡수능이 우수하다고 알

려져있다[14]. 

피부상재균의 항균 활성(Disc Diffusion Assay)

담쟁이덩굴 줄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의 피부상재균에 대

한 항균활성은 S. aureus, B. subtilis과 같은 2종의 Gram

(+) 세균과 E. coli와 같은 1종의 Gram (−) 세균으로 구성된

3종의 세균,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피부상재균인 P.

ovale, P.acnes를 포함한 총 5종의 미생물을 disc 확산법으로

실시하였다. 이에 따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. 담쟁

이덩굴 줄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은 Gram (+) 세균인 S.

aureus, B. subtilis에서 항균 활성이 나타났으며, 이는 화장

품에 주로 사용되는 항균제인 methyl paraben과 비교하였

을 때 더 큰 항균 활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. 반면에 Gram

(−) 세균과 P. ovale, P. acnes에서는 methyl paraben에서만

항균 활성을 보였고, 담쟁이덩굴 줄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

에서는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. 이로써 담쟁이덩굴 줄

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은 Gram (+) 세균에서만 높은 항균

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피부염의 핵심 증상

인 습진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Gram (+) 균주 S. aureus에

대하여 높은 항균 활성을 보이기 때문에 항균제로서의 역할

을 기대해 볼 수 있다.

요 약

이전 연구에서 저자들은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항산

화 및 세포 보호 효과를 연구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

활성을 갖는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피부흡수를 증진시

키고자 이를 함유한 나노에멀젼을 제조하고 물리적 특성 및

피부흡수능을 평가하였다. 고압유화기(microfluidizer)를 이

용하여 제조한 나노에멀젼은 평균 입자 크기가 302 nm를 나

타내었으며 포집 효율은 86% 이상으로 나타났다. 나노에멀

젼은 단분산의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고 고압유화과정을 거

치지 않은 일반 에멀젼보다 2주간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었

다. Franz diffusion cell을 이용하여 제조된 담쟁이덩굴 추

출물 함유 나노에멀젼의 피부흡수능을 평가하였다. 그 결과

대조군으로 사용된 1,3-butylene glycol 용액이 32.59%의 피

부흡수율을 나타내었고, 나노에멀젼은 42.47%의 피부 흡수

능을 나타내었다. 또한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의 화장품에

있어 천연 항균제로써의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에틸아세

테이트 분획의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작용을 측정하였다. 항

균활성 측정결과 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은 Staphylococcus

aureus, Bacillus subtilis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,

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항균제인 methyl paraben 보다 높

은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. 이상의 결과들은

담쟁이덩굴 줄기 추출물을 함유한 나노에멀젼이 피부흡수능

증진을 통해 향후 화장품 제형으로서 이용가능성이 큼을 시

사한다. 또한 담쟁이덩굴 줄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의 Gram

(+)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바탕으로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

항산화 활성 및 세포보호효과와 더불어 기능성원료로서 응

용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.

Table 4. Antibacterial activities of P. tricuspidata stem extracts ethyl acetate fraction against microorganism.

Bacterial strains

Size of clear zone (diameter, mm)

Control conc. (mg/disc) Sample conc. (mg/disc)

DMSO
Methyl paraben Ethyl acetate fraction

0.5 2.5 0.5 2.5

P. ovale -a 18 24 - -

P. acnes - - 14 - -

Gram positive bacteria

S. aureus - - 12 - 16

B. Subtilis - - 11 10 12

Gram bacteria negative 

E.coli - 10 18 - -

aNo inhibitio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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